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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안경사 직업의 복지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대구, 경북지역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256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이직의도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조직체계(=−0.159, p<0.05)와 보상부적절(=−0.562, p<0.001)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부적절(=0.431, p<0.001)로 확인되었다.

          

          
            결론
            안경사의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와 조직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다양한 매개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optometrists’ welfare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by grasping the effects of their job stress on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Methods
            This study targeted 256 optometrists working at optician’s shops in Daegu and Gyeongbuk and examined the correlations between job stress,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Results
            Job stress showed a slightly high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p<0.01), and a low positive cor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p<0.01). The job stress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were organizational system (=−0.159, p<0.05) and the lack of reward (=−0.562, p<0.001). The factor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was the lack of reward (=0.431, p<0.001).

          

          
            Conclusions
            To enhance optometrist's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and lower turnover intention, a legitimate reward system according to job performing capabilities and the organizational system improvement are required. Through a further study using various parameters, job stress improvement is judged to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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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동기 부여에 대한 자극이 되고 직무성과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이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안경사는 타 보건·의료계열의 종사자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안경사의 주된 업무는 고객의 만족스러운 시생활을 위한 안경처방검사기술과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미적 요소를 만족시키고,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이후에도 고객의 눈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지식과 안경사로서의 전문지식 뿐만아니라, 고객을 1:1로 응대하기 위한 서비스 정신 또한 갖추어야 한다.

      안경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업무능력과 안경사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은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이는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및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면하게 될 환경과 상황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직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직무 불만족이 해결되지 못하면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는 이직의도로 연결될 수 있다.[2,3] 안경사의 이직은 자기계발, 소득 증대, 기존 조직과 관계갈등 해소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2] 안경원 측면에서는 신규 안경사 채용 비용의 발생, 고객의 이탈, 동료 안경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 안경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안경사 직업의 복지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표본 모집단은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구, 경북지역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261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표본 중 응답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 많은 5부를 제외한 25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8문항으로 성별, 연령, 근무경력,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만족도, 건강상태, 대인관계로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hang 등[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도구 총 43문항 중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35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4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며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771이었다. 하위척도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직무요구(8문항) 0.815, 관계갈등(4문항) 0.867, 직무불안정(6문항) 0.603, 조직체계(7문항) 0.852, 보상부적절(6문항) 0.765, 직장문화(4문항) 0.741로 나타났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측정도구는 Slavitt 등[6]이 개발한 직무만족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배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40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Hackman 등[7]이 개발한 도구를 Park[8]이 수정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직의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4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및 이직의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경력, 근무장소, 근무시간, 급여만족, 건강상태, 대인관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192 (75.0)
          

          
            	Female
            	64 (25.0)
          

          
            	Age (year)
            	21-30
            	87 (34.0)
          

          
            	31-40
            	62 (24.2)
          

          
            	41-50
            	73 (28.5)
          

          
            	> 50
            	34 (13.3)
          

          
            	Working duration
(year)
            	1-3
            	65 (25.4)
          

          
            	4-6
            	38 (14.8)
          

          
            	7-9
            	28 (10.9)
          

          
            	> 10
            	125 (48.8)
          

          
            	Working place
            	Franchise optical shop
            	126 (49.2)
          

          
            	Independent optical shop
            	130 (50.8)
          

          
            	Working hours (/d)
            	< 8 h
            	11 (4.3)
          

          
            	9-10 h
            	68 (26.6)
          

          
            	11-12 h
            	141 (55.1)
          

          
            	> 13 h
            	36 (14.1)
          

          
            	Salary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0 (7.8)
          

          
            	Satisfied
            	88 (34.4)
          

          
            	Normal
            	107 (41.8)
          

          
            	Unsatisfied
            	38 (14.8)
          

          
            	Very unsatisfied
            	3 (1.2)
          

          
            	Health status
            	Very good
            	29 (11.3)
          

          
            	Good
            	113 (44.1)
          

          
            	Moderate
            	88 (34.4)
          

          
            	Poor
            	21 (8.2)
          

          
            	Very poor
            	5 (2.0)
          

          
            	Human relationship
            	Very harmony
            	31 (12.1)
          

          
            	Harmony
            	146 (57.0)
          

          
            	Normal
            	64 (25.0)
          

          
            	Disharmony
            	13 (5.1)
          

          
            	Very disharmony
            	2 (0.8)
          

        

        

        성별은 여성 25.0%, 남성 75.0%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1~30세 34.0%, 31~40세 24.2%, 41~50세 28.5%, 50세 이상 13.3%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48.8%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3년 25.4%, 4~6년 14.8%, 7~9년 10.9%이었다. 근무장소는 프랜차이즈 안경원 49.2%, 개인 안경원 50.8%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은 11~12시간이 55.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급여만족은 ‘보통’이 41.8%로 가장 많았고, ‘만족’ 34.4%, ‘불만족’ 14.8%, ‘매우 만족’ 7.8%, ‘매우 불만족’ 1.2%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좋음’ 44.1%로 가장 많았고, ‘보통’ 34.4%, ‘매우 좋음’ 11.3%, ‘좋지 않음’ 8.2%, ‘매우 좋지 않음’ 2.0% 순이었으며, 대인관계는 ‘원만함’ 57.0%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25.0%, ‘매우 원만함’ 12.1%, ‘원만하지 못함’ 5.1%, ‘매우 원만하지 못함 0.8%’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의 정도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보상부적절은 2.26±0.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무불안정이 2.21±0.41점이였다. 직무요구는 2.15±0.45점, 조직체계는 2.12±0.44점, 관계갈등은 2.05±0.56점, 직장문화는 1.88±0.48점 순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08±0.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9]에서 전체 스트레스 수준이 2.18±0.30점, 하위영역에서는 보상부적절이 2.39±0.44점, 산업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의 연구[10]에서 전체 스트레스가 2.48±0.29점, 하위영역에서는 보상부적절이 2.48±0.4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치과기공사 3.57±0.66점, 치과위생사 3.57±0.66점, 응급실 간호사 3.00±0.34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13] 이는 타 보건·의료 종사자는 의사와 연계된 직무특성과 다른 근무자와의 관계 협약이 원활하지 않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근무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 업무량 증가,[9,14]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subjects’ job stress
            
            

          

          
            
              
                	Job stress
                	Mean±SD
              

            
            
              	Job demand
              	2.15±0.45
            

            
              	Interpersonal conflict
              	2.05±0.56
            

            
              	Job instability
              	2.21±0.41
            

            
              	Organizational system
              	2.12±0.44
            

            
              	Lack of reward
              	2.26±0.42
            

            
              	Occupational climate
              	1.88±0.48
            

            
              	Total
              	2.08±0.30
            

          

          
            
              SD: Standard deviation
            

          

          

        

        
          2) 대상자의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대상자의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은 Table 3과 같다.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가 3.86±0.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하는 동안에 대체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한다’ 3.45±0.85점, ‘나의 업무를 통하여 지적인 자극과 만족을 얻는다’ 3.36±0.87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3.21±1.00점, ‘타 직종과 비교 할 때 안경사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2.72±1.04점 순이었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의 전체 평균은 3.32±0.6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을 측정한 Park의 연구[1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와의 비교에 있어서 보건·의료계열 종사자의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관련한 연구가 미흡하고 직무만족 도구들의 하위영역이 본 연구와 다르므로 단순비교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연구보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11,15,16] 이는 타 보건계열에 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므로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진 결과로 여겨진다.

          
            Table 3. 
				
            

            
              The subjects’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Mean±SD
              

            
            
              	I think time goes quickly while I am working
              	3.45±0.85
            

            
              	I proudly talk about the job that I currently do to others
              	3.21±1.00
            

            
              	Optometrists are recognized as a professional job compared to other types of jobs
              	2.72±1.04
            

            
              	I think the job I carry out is important
              	3.86±0.81
            

            
              	I obtain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satisfaction through my work
              	3.36±0.87
            

            
              	Total
              	3.32±0.64
            

          

          
            
              SD: Standard deviation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을 위해 직무만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17] 특히 안경사는 고객의 눈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1:1로 응대하므로 상호간의 지속적인 라포가 형성될 때 전문적 직업 수준의 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대상자의 이직의도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Table 4와 같다. ‘보다 나은 타 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가 2.89±1.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2.68±1.04점,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2.65±0.91점, ‘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2.42±1.03점 순이었다. 이직의도의 전체 평균은 2.66±0.84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안경사, 산업보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10,18,19] 하지만 이직의도 요인 중 ‘보다 나은 타 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가 높게 나타나 타 직종으로의 이탈이 우려되므로 이직의도의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4. 
				
            

            
              The subjects’ turnover intention
            
            

          

          
            
              
                	Turnover intention
                	Mean±SD
              

            
            
              	I sometimes think I want to quit the current job
              	2.65±0.91
            

            
              	I would do another job if I had a choice
              	2.68±1.04
            

            
              	Although I think of changing to another type of job, I cannot do it, because of the unsuitable situation and conditions
              	2.42±1.03
            

            
              	I have a turnover intention at any time, if another better type of job is offered to me
              	2.89±1.11
            

            
              	Total
              	2.66±0.84
            

          

          
            
              SD: Standard deviation
            

          

          

        

      

      
        5.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은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514, p<0.01), 이는 치기공사, 종합병원 간호사, 치과위생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므로[11,20-22]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308, p<0.01), 이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21]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이직의도는 다소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249, p<0.01), Lee 등과 Yang 등의 연구[24,25]에서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은 낮고 이직의도는 높으며,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of job stress,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Variable
              	Job stress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1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0.514**
            	1
            	
          

          
            	Turnover intention
            	0.308**
            	−0.249**
            	1
          

        

        
          
            *P < 0.05, **P < 0.01
          

        

        

      

      
        6.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을 종속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5%이고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8.762, p<0.001).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체계(=−0.159)와 보상부적절(=−0.562)이었다. 즉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은 낮아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Chung과 Mah의 연구[26]에서는 직업적 긍지, 보수 등의 요인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1,27,28]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가 전문적 위치 요인에 높은 만족을 보였고, 승진기회와 작업환경 및 보수가 직무만족의 낮은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13]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안경사는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인적자원, 공간, 장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협조와 경력개발 등의 조직체계 개선, 조직 내에서의 존중과 신임 등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6.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Variable
              	Professional job satisfaction
            

            
              	B
              	SE
              	
              	t
              	p-value
            

          
          
            	Job demand
            	0.042
            	0.083
            	0.029
            	0.506
            	0.613
          

          
            	Interpersonal conflict
            	0.029
            	0.068
            	0.025
            	0.430
            	0.668
          

          
            	Job instability
            	0.030
            	0.086
            	0.019
            	0.348
            	0.728
          

          
            	Organizational system
            	−0.234
            	0.108
            	−0.159
            	−2.170
            	0.031
          

          
            	Lack of reward
            	−0.872
            	0.110
            	−0.562
            	−7.911
            	0.000
          

          
            	Occupational climate
            	0.025
            	0.083
            	0.019
            	0.308
            	0.758
          

          
            	R2=0.409, adjusted R2=0.395, F=28.762 (p<0.001)
          

        

        
          
            SE: standard error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7.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7%이고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351, p<0.001).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는 보상부적절(= 0.431)이었다. 이는 안경사의 보상부적절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와 가장 관련이 있으며, 보상부적절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9]에서도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보상부적절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으며 급여가 이직의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12,29,30]

        
          Table 7.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Variable
              	Turnover intention
            

            
              	B
              	SE
              	
              	t
              	p-value
            

          
          
            	Job demand
            	0.109
            	0.130
            	0.058
            	0.843
            	0.400
          

          
            	Interpersonal conflict
            	−0.112
            	0.106
            	−0.075
            	−1.061
            	0.290
          

          
            	Job instability
            	−0.061
            	0.134
            	−0.030
            	−0.458
            	0.647
          

          
            	Organizational system
            	−0.035
            	0.168
            	−0.018
            	−0.211
            	0.833
          

          
            	Lack of reward
            	0.878
            	0.172
            	0.431
            	5.114
            	0.000
          

          
            	Occupational climate
            	0.002
            	0.129
            	0.001
            	0.017
            	0.986
          

          
            	R2 =0.168, adjusted R2=0.147, F=8.351 (p<0.001)
          

        

        
          
            SE: standard error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결과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수행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와 조직체계의 개선은 안경사의 성취의욕을 높이고 안경사가 이직하지 않고 현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 경력에 따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급여 및 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가 대구·경북지역의 안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안경사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선행연구[9]와 본 연구 간의 분석 유사성은 직무스트레스 도구를 공통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 이직의도는 전혀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 이직의도 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직무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과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직의도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조직체계와 보상부적절로 나타났으며,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부적절로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안경사의 전문적 직업 수준 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경사의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복지향상과 업무 수행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와 조직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다양한 매개변수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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